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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육성 만감류, 가격 우위 바탕 시장 안착 가속

- 평균 출하가격 6,500~1만 원/㎏, 기존 만감류 대비 가격 우위 -

- 판로 확대 및 온·오프라인 마케팅 병행으로 출하량 증가에 대응 -

❏ 제주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신품종이 2년 연속 기존 품종 

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것

으로 나타났다.

 ❍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선도재배 38농가를 통해 가을

향·우리향·달코미·설향 4품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

월까지 출하했다. 

❏ 총 출하량은 96톤으로 전년(21.4톤·15농가) 대비 약 4.5배 증

가했다. 평균 출하가격은 ㎏당 6,500 ~ 1만 원으로 기존 주력 

품종인 황금향(2024년 기준 3,500원/㎏)의 1.3~2.6배 높은 수준

이다.  * 2024년 출하가격: 황금향(3,500원/kg), 신품종 4종(8,200~12,000원/kg)

<품종별 세부 출하 내역(2025)>

구    분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설향
농가(호) 11 8 11 8
수량(톤) 22 23 37 14

10a당 생산량(kg) 1,830 2,340 1,950 1,530
첫 출하일 ‘25. 11. 27. ‘25. 12. 4. ‘25. 12. 17. ‘26. 1. 16. 

평균 출하가격(원/kg) 8,750 8,900 10,000 6,500
주 출하처 제주감협 제주감협 중앙청과 제주감협

 * 기존 품종 출하가격(원/㎏): 황금향(’25. 12.) 3,500 / 레드향(’26. 1.) 5,600 / 천혜향(’26. 3.) 4,800

❏ 가격 경쟁력의 배경으로는 품질과 유통 전략이 꼽힌다.



 ❍ 당도 13°Bx 이상·산 함량 1% 미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

는 한편, 품종별 출하처를 구분하고 온라인·백화점 채널을 

적극 활용했다.

 ❍ 현재 재배 중인 나무는 6년생(수확 2년차)으로, 10a당 생산량

(1,530~2,340㎏)은 기존 만감류보다 다소 적지만, 높은 출하가

격에 힘입어 10a당 조수입은 오히려 기존 품종보다 높은 수

준을 보였다. 

 ❍ 향후 생육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며, 

농가 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❏ 농업기술원은 출하량 증가에 대응해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

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 

 ❍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‘감귤데이’ 등 수도

권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나갈 

방침이다.  

❏ 정승용 농업연구사는“제주에서 육성한 만감류는 재배 농가가 

확대되면서 시장 공급 기반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”며 “지

속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

도모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❏ 한편 제주도에서 육성한 만감류는 총 6개 품종으로, 2025년 

기준 385농가 40.3ha에서 재배되고 있다.

    * 연도별 재배면적 변화(ha): ’22) 2.6 → ’23) 8.2 → ’24) 20.1 → ’25) 40.3


